
알약 부수어 복용 부작용 우려

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알약을 부수어 먹거나 캡슐을 열고 속에 든 약만 복용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고

영국의 BBC방송 뉴스 온라인이 7월3일 보도했다.

영국 브래드포드대학의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간호전문지 [너싱 스탠더드]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

서 알약이나 캡슐 약은 체내에서 장시간(대체로 24시간)에 걸쳐 서서히 흡수되도록 표면을 특수물질로 코팅한

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약을 부수어 먹거나 캡슐 속의 약만 빼서 복용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.

또 장시간에 걸쳐 흡수돼야 할 약이 빠른 속도로 흡수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요양원 근무 간호사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% 이상이 노인환자가 그대로 삼키기 힘들어한다는 이

유로 알약을 가루로 부수거나 캡슐에서 약만 빼 복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간호사들은 부수어 먹거나 캡슐을 열어 약만 빼먹어서는 안되는 약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

정부 보건당국은 이런 약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.

라이트 박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약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영국도 제도를 시

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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